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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8.04.19. 정부서울청사

제3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월 임시국회가 시작은 했지만 회의를 열지 못하고 회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추경은 논의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이 11.6%, 체감실업률이 24%로 사상 최악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군산과 통영, 거제처럼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대량

실업과 연쇄 도산으로 지역경제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국회가 도와주셔야 합니다.

정부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대로 야단쳐 주시되 청년과 지역경제는

도와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청년 취업난과 지역경제의 붕괴를 비판하신다면, 그것은

좋지만 청년 취업과 지역경제 회생을 도우려는 추경을 통과시

켜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대승적 판단을

기대합니다.

【1】장애인 고용대책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장애인 선수들의 도전에 우리 국민들

께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개선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이 몹시 어렵습니다.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4,495명의

장애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작년에는 그

숫자가 8,63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나마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을 이행하는 비율이

46.8%밖에 안됩니다.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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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더 많이 기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고, 대기업으로서는 몹시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기업들의 각성을 요망합니다.

장애인 열 명중 아홉 명은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애인 대책은 장애인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은 적지 않게 개선돼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차별받고

손해 보는 세상은 우리 세대로 끝났으면 합니다. 오늘 심의할

장애인 고용정책을 충실히 시행해 주시고 다른 장애인 정책도

속도감 있게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2】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저출산에 따라 학생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수의

감소 추세에 맞게 교원 수급정책도 정교하게 마련돼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교원 수급 문제로 지난해 진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중장기 수급정책을 마련해 국민들께 미리

알려드림으로써, 교원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중장기 교원 수급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학생 자신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도움을 안정적으로 받으

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말하자면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들쭉날쭉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사가 되기 위해 이미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예측 가능한 미래를 보여드리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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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합니다. 그분들은 교원 수급 계획을 알고 교대나 사대에

진학했을 텐데, 그것이 흔들린다면 학생들에게 혼란과 실망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대나 사대에 아직 진학은

안했지만, 먼 미래에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미래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 수급정책이 마련돼야 하고 미리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한 취지로 마련된 교원

수급정책도 잘 들어주시고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